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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 화백이 부산에서 처음 갖는 개인전 감회와 작품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196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봐 온 산증인이자, 국내 화단의 대표적 추상

화가로 꼽히는 하종현(84) 화백. 홍익대 미대에서 공부한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작품 세계를

일궜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국내의 가장 전위적 미술인 집단이었던 아방가르드 협회를 이

끌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박서보, 이우환, 김창렬 등과 더불어 한국 추상미술의 간판으로 나

란히 섰다. 그의 삶은 예술적 도전과 실험의 연속이었다.

국제갤러리서 부산 첫 개인전

- 연작 ‘접합’·10여 점 신작 공개

- 적색·청색·다홍색 새롭게 도입

여든을 넘긴 원로 화가의 활짝 웃는 모습이 여전히 천진한 아이 같았다. 씩씩한 목소리, 손짓도

활달하다. “경남 산청이 고향이라 그런지 부산에 오니 고향에 온 것처럼 기분이 좋다. 이번 작품

들 정말 좋지 않나? 죽을힘을 다해서 만들었다.” 작가의 선언에는 자신감이 가득 실려 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하 화백의 개인전 ‘Ha Chong-Hyun’이 열리고 있다.

최근 LA, 파리, 런던, 뉴욕 등 해외 활동에 주력해 온 그에게 국내에선 4년 만에, 부산에서는 첫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선 지난 수십 년 동안 천착해온 대표 연작 ‘접합’(Conjunction)의 최근작

1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가 새롭게 도입한 적색과 청색, 다홍색의 대형 크기 ‘접합’ 연작을 국내

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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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 화백의 ‘Conjunction 18-52’. 국제갤러리 제공

그는 회화에 대한 고정 관념을 뒤엎은 자신만의 단색화로 현대 추상화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

를 받는다. 하 화백은 올이 굵은 마포 뒷면에 두터운 물감을 바르고 천의 앞면으로 밀어 넣는 ‘배

압법’(背押法)을 통해 독창적인 작업 방식을 구축했다. 앞면으로 배어나온 물감 알갱이들은 나이

프나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작가의 개입으로 다시 자유롭게 변주된다. 특히 캔버스 뒷면에서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내는 방식의 파격적인 방법론에는 작가가 추구해 온 기성 형식에 대한 저

항적 태도가 담겨 있다.



“제 작품의 흐름을 보면 경향의 변화가 많습니다. 과거의 일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좋

아하는 제 성격 때문이죠. 저는 도전하고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

은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도 하 화백은 매일 물성과 에너지가 넘치는 화면을 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작

가가 여전히 새로운 구성을 탐구하면서 회화의 가능성을 탐색 중임을 증명한다. 특히 올해는 국

내외의 주목 속에 어느 때보다 바쁜 행보를 보인다. 오는 21일부터 미국 미시간주 크랜브룩 현

대미술관에서 박서보·권영우 작가 등과 함께 그룹전을, 오는 9월에는 밀라노 카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내년 2월에는 런던 알민레쉬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예정돼 있다.

반세기 넘게 그림을 그려온 백발의 화가에게 예술 작업이란 무엇일까. “작품 활동은 고통도 낙

으로 삼고 가야 합니다. 작가가 되려면 무엇보다 아픔을 견딜 준비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

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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